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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relate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attitudes in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nts were 67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aged 4-6. Instruments

were the Social Support Scale (Park, 1985), Maternal Behavior Instrument (Lee, 1986),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and Social Competence Scale (Doh & Falbo, 1994).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others related positively to their self-esteem and positive parenting, an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thers' self-esteem related positively to their positive parenting an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ey Words：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familie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아존중감(self-esteem),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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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주요인적자원

으로 자리매김 될 다문화가족자녀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행정안전부(2008)의 자료

에 의하면 전국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는 58,007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의 6.5%를 차지

하는 수치로, 2007년 44,258명과 비교해볼 때

31.0%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6세 이하가 33,140

명으로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혈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

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다

문화가정 유ㆍ아동의 한국어와 자녀교육 실태

조사(조영달, 200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다문화가정아동의 적응(박준성ㆍ정태연, 2008;

이영주, 2008; 정윤정, 2007), 문화정체감과 사회

적 관계(이소희․최운선, 2008), 자녀가 경험하

는 어려움(서현ㆍ이승은, 2007),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효과성연구(신효선ㆍ김

도희, 2008), 아동의 탄력성증진프로그램개발(이

양희ㆍ정병수ㆍ박수진ㆍ황새라ㆍ김상원ㆍ조수

연, 2008) 등 대부분 자녀 자신에 국한되었고 그

외 아버지의 양육참여(이진숙, 2007), 외국인아

버지를 둔 국제결혼가족과 자녀의 성장(김민정,

2008)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자

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

태조사에서 이들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및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에 관한 연구를

거쳐,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특히 아동기 이

전 사회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대

해 간과하였다.

유아기는 생애발달과정상 결정적 시기로서 특

히 사회성의 발달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데 필

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이 자아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

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Dodge,

1986).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학업성취 가능성의

예측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유아의 사회성 발달

을 설명하고 유아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

켜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이은정, 1996). 또한 사회적 능력은 청년기

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주요지표가 된다(Parker & Asher, 1987).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국내 일반가정의 유

아와는 달리 또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

움을 갖는다. 부모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언어

및 생활문화와 또래 혹은 교사와 경험하는 언어

및 생활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

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능

력이 일반 유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능

력에 문제가 있다. 또한 외모의 차이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게

되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정정희, 2006). 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화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분명하

게 인식해나가며 학교생활에서 뛰어난 사회적

기술과 적응을 보이는 사례들(박혜준, 2007)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갖

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3

- 121 -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

되는데 지금까지 일반가정 유아의 개인적 특성

을 포함하여 부모변인과 사회적 능력간의 연구

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이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생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다. 양육태도는 유아가 태어나서 처

음으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 주양육자

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타인과의 관계형성

의 기초안이 된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시

작하여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키

게 된다(Hoffman, 1975). 이처럼 부모로부터 받

는 사랑과 보호, 권위의 경험은 관찰되고 모방되

어지면서 유아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연ㆍ한태숙ㆍ

정인희ㆍ박연경ㆍ황혜정ㆍ구현아, 2006). 사회

적으로 유능한 유아의 부모는 유아 스스로의 독

립적인 결정을 존중해주며 부모가 정한 것에 대

해 매우 확고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 유아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였다

(안재연, 1992), 특히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또래관계에

서 더 사교적이고 협동적이며 친사회적이나 이

와 상반되게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

의 적대감, 의존성, 공격성,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주희, 2001;

Huntsinger, Jose, & Larson, 1998).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또한 자녀의 사회

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혹은 조언, 도움

혹은 행동으로, 이는 수혜자에게 긍정적인 정서

적․행동적 효과를 미친다(Gottlieb, 1983). 특히

발달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남편이나 친구의 지지는 가정기

능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Snowden, Cameron, & Dunham, 1994).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지각하

는 사회적 지지 또한 부모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도모

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서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많이 받을 때 유아의 사

회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

회성발달로는 애착, 사회적 역할습득 등이 언급

되었다(Cochran & Brassard, 1979). 유아의 자존

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능력과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동료

지지는 어머니의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만 영향력

이 있다는 결과(Hoffman, Ushpiz, & Levy-shiff,

1988)를 살펴볼 때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행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혹은 긍정적인 정

서상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서영ㆍ박성연ㆍ

Cheah, 2007). Belsky(1984)에 따르면 어머니의심

리적 안정도나 결혼만족도와같은심리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한 어머니의 자존감은 영유아의 인지발달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rkan,

Schnaas, Wright, Téllez-Rojo, Lamadrid-Figueroa,

Hu, Hernández-Avila, Bellinger, Schwartz, Perroni,

& Wright, 2008). 따라서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높은 가치 인식 및 긍정적인 자아감은 자녀의 건

강한 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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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어머니의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경우 애정, 수용, 독립심권장, 자율적

양육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손화희ㆍ윤종희,

1983). 반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를귀찮게 여기

고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비일관적으로 대해 자녀

와 거리감을 갖게 된다(Hammen, 2003; Langrock,

Compas, Keller, Merchant, & Copeland, 2002;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어

머니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긍정

적인 건강한 생활들과 관련이 있는데(Mitchell,

Adams, & Murdock, 2005; Yarcheski, Mahon,

Yarcheski, & Cannella, 2004), 자아존중감이 높

은 어머니들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

모하여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 긍

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높은 수준의 지적인 자극

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언어와 생활

습관, 결혼생활 등에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사느

냐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지원체계가 얼마나 돈

독하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자녀와의 상

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데,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지를 많이 받

을수록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나 민감성 및

온정성, 안정적 애착형성 및 자녀와의 긍정적 상

호작용 등 바람직한 양육행동 특성을 많이 보였

으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Crockenberg & MaCluskey, 1986). 특히 자

녀양육에서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

육수행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원체계로

나타났다(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Simos, Lorenz, Wu, & Conger,

199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새로운 문화

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지원체계가 남편인 것으로 나

타났다(최연실․이순형․문무경, 2008). 남편으

로부터의 지지는 결혼생활적응 및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

편의 지지는 남편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비롯

되며 이러한 남편과의 협력체계는 자녀를 양육

함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추론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가

치관, 태도 및 행동이 자녀의 발달을 좌우하는 핵

심요인이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부모와

의 상호작용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에 착안

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사회의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머니로서 자질을 갖추고

양육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는 것이 자신과 가

족의 건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녀

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볼

때 어머니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 내

에서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성

원으로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

한 능력으로서 유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존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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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육태도가 그들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

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양육태도

가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매개하는 변

인인지를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세 이상 유아를 둔 결

혼이민여성과 자녀이다. 표집은 대상자의 접근

에 대한 한계로 인해 비확률표집에 해당되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

다. 한 가정에 만 4세 이상 유아 1명만을 대상

으로 어머니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과 광주광역시,

나주, 강진, 해남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

역을 포함시켰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

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지역과

해당지역에서의 표본수는 대도시(서울과 광주)

이 30명, N시 23명, H군 21명, K군 13명 총 87

명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표 1> 참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문화가정자녀 어머니의 출신국은 필리핀

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28.6%, 베트남 22.2%로 각각 나타나 한국

에 이주한 결혼이민여성 주요국을 반영하였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60.0%, 있

는 경우도 40.0%나 되었다. 가정월평균소득은

100만 이하가 44.9%를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1만에서 200만원이 30.6%, 201만

에서 300만원이 10.2%로 각각 나타났다. 결혼기

간은 4년 이하가 19.7%, 5년에서 8년이하가

21.2%로 나타났으며 9년 이상이 59.1%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특성에서는 자녀수가 2

명인 경우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1명이 31.3%, 3명이 19.4%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52.3%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범위는 4∼6세로 4세가

20.9%, 5세가 35.8%, 6세가 43.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어린이집 교사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자녀양육지도사가 구조화된 질문지로 결혼

이민여성과 일대일로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응

답한 내용을 설문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였다. 결혼기간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민여성

이 한국에 온 지 대부분 5년 이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중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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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출신국

필리핀

베트남

중 국

일 본

태 국

22(34.9)

14(22.2)

18(28.6)

8(12.7)

1( 1.6)

직업유무
없음

있음

38(60.0)

26(40.0)

자녀성별
남

여

34(52.3)

31(47.7)

가정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0만원 이상

22(44.9)

20(30.6)

5(10.2)

2( 4.0)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21(31.3)

30(44.8)

13(19.4)

3( 4.5)

결혼기간

4년 이하

5년-8년 이하

9년 이상

13( 19.7)

14( 21.2)

39( 59.1)

자녀연령

4세

5세

6세

14(20.9)

24(35.8)

29(43.3)

*N(%)：무응답은 기재하지 않음.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원과 일대일 면접이 가능하여 결혼이민여성

의 출신국의 모국어 질문지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1명당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1시간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5월 11

일에서 2009년 5월 30일까지이다. 설문지는 110

부를 배포하였으나 87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

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6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는 일대일 면접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양한 변수와 비교적 많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다보니 결혼이민여성이

답변을 주저하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어 측정하

지 못한 문항들도 더러 있었다. 이처럼 부실기재

된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충분

한 부수가 확보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

이라 할 수 있다.

2.측정도구

1)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해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회망 구성원 틀

을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

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지지제공자를 남편, 시

부모 영역으로 나누고 각 출처별로 다차원의 지

지정도를 물을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총 3문항으

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다. 구체적

인 내용으로는 정서적 지지에 ‘나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정보적 지지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충고해 준다’, 물질적 지

지에는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

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

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를 나

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83로 나타났다.

2)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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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이원영(1986)이 번안․수정하여 타당

도 검증을 거친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측정도구는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

적 양육태도의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Cronbach's a)는 애

정적 태도 .88, 거부적 태도 .87, 자율적 태도 .89,

통제적 태도 .84로 나타났다.

3)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를 사용

했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

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4)’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

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RSE)는 다수의 연구들(Rosenberg, 1965,

1976)에서 이미 다탕도가 입증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4)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Doh와 Falbo(1994)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척도(Social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Doh와 Falbo(1994)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은 대인적응성, 인기

도/지도력, 사회적 참여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

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

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대인적응성 Cronbach's α=.82, 인기도/지

도력 Cronbach's α=.83, 사회적 참여 Cronbach's

α=.86으로 나타났다.

3.자료분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

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양육태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변인을 이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

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

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 검증과 적

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

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

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

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RMSEA

값이 .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며(Steiger, 1990) CFI와 TLI는 .95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과 AMOS 16.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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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애정 거부 자율 통제 시부모지지 남편지지

양육

태도

애정

거부

자율

통제

.60***

-.34**

.34**

.22

.46***

-.28*

.32**

-.02

.55***

-.19

.43**

.37**

자존감 .29* .49***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성

지도력

사회적 참여

-.06

.27*

.49***

.06

-.25*

-.24

-.04

.26*

.32*

-.16

-.00

-.01

.03

.14

.26*

-.15

.12

.38**

.01

.29*

.42**

*p<.05 **p<.01 ***p<.001

<표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Ⅲ.연구결과

1.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존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양

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 중 시부모지지는 애

정적 양육태도(r=.46, p<.001), 자율적 양육태도

(r=.32, p<.01)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r=-.28, p<.05)와는 부적인 상관

을 보였다. 시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

며 거부적인 양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남편지지는 애정적 양육태도

(r=.55, p<.001), 자율적 양육태도(r=.43, p<.01),

통제적 양육태도(r=.37, p<.01)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

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

하는 동시에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애정적 양육태도(r=

.60, p<.001), 자율적 양육태도(r=.32, p<.05)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r=-.34,

p<.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

율성을 도모하지만 거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시

부모지지(r=.29, p<.05), 남편지지(r=.49,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시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사회적 참여(r=.49, p<.001), 지도력(r=

.27, p<.05)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적 양육태도도 사회적 참여(r=

.32, p<.05), 지도력(r=.26, p<.05)과 유의한 정적

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지도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지

도력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 p<.05).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 참여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26, p<.05). 어머니의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참여도는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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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모형에서는 ‘애정’과

‘자율’의 두 요인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애정

과 자율은 각각 거부와 통제와는 상반되는 축에 놓

인 요인으로 간명성을 고려하여 두 요인만을 포함

하였다.

<그림 2> 기본 모형：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완전매개모형

<표 3> 기본 모형의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사회적 지지 --> 양육행동

자존감 --> 양육행동

양육행동 --> 유아의 사회적 능력

.49**

.36**

.44***

.49**

.40**

.31***

.16

.14

.09

3.13

2.78

3.43

**p<.01 ***p<.001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중 시부모지

지는 유아의 사회적 참여(r=.38, p<.01)와 남편지

지는 사회적 참여(r=.42, p<.001) 및 지도력(r=.29,

p<.05)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가 시부모 및 남편으로부터 지지

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2.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양육태도1)가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

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

형을 추정하였다(<그림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

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양육태도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²검증

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

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

아존중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

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그림 3> 참

조).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

지와 자아존중감은 양육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

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

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df=7=

6.23, p=.51, TLI=1.02, CFI=1.00, RMSEA=.00).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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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 S.E C.R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양육태도 --> 유아의 사회적 능력

.46**

.37**

.33

.11

.28*

.16

.15

.15

.12

.14

3.04

2.95

1.60

.74

1.41

*p<.05 **p<.01

<표 4>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추가하여 양육행동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df=5=3.28 p=.65, TLI=1.02, CFI=1.00,

RMSEA<.001). 부분매개모형에서 다문화가정 어

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에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능력에는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존

중감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자녀

의 사회적 능력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표 4>, <그림 4> 참조).

하지만, χ²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한

기본 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Δχ²df=2=2.85,

p>.05). 이는 보다 간명한 완전매개모형이 부분

매개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본 모형이었던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2, 3> 참조).

최종모형에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양육태도를 통한 매개효과는 a의 효과

와 b의 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된다(사회적 지지

가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능력에 미치

는 효과). 또한 a1과 b를 곱한 a1b로 정의된다(자

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창의성

에 미치는 효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ab와 a1b에 대한 Z 검증(Sobel, 198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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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부분매개모형

<그림 5>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Z ab=
ab

SE 2
aSE

2
b+b 2SE 2

a+a 2SE 2
b

위 식에서 SE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는데, SEa

는 a의 표준오차를 나타내고, SEb는 b의 표준오

차를 나타낸다.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

용하여 계산한 매개효과 ab는 .152이고, SEab는

.014으로 나타났다. 이 때 Z는 33.75이므로 α=

.05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

개효과 ab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a와 b의

개별적인 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는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매개효과 a1b는 .124이고, SEa1b는 .014

로 나타났다. 이 때 Z는 9.84이므로 α=.05수준에

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 a1b

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a1과 b의 개별적

인 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은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종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가 지

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양

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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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양육태

도를 취하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으

로 대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높은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

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자

녀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보다는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며 거부적인 양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

을 도모하는 동시에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바람직한 양육태도 특성과 관련되며 부적절한

양육을 감소시킨다(Crockenberg & McCluskey,

1986; 신숙재, 1997)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체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다

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 및 한국생활에

낯설어 늘 새로운 것에 적응해나가야 하기 때문

에, 개인적인 적응에 있어서도 사회적 호위대

(Social Conoy)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상당한 중

요성을 가진다. 실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심리

적 위로와 생활정보 등을 남편과 친구, 시부모에

게서 받는 편이며 특히 남편에 대한 의존도는 상

당히 큰 편이다(최연실 외, 2008). 특히 결혼이민

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 대한 긍정

적 양육행동, 즉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최형성, 2009)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편이나 부모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적응능

력을 높여주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반영되어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

녀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애

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 자녀의 사회적 능

력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

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

으로 대하고 자율성을 도모하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만

족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

는 선행연구들(박서영․박선영․Cheat, 2007;

Belsky & Pensky, 1990; Surkan, Schnaas, Wright,

Téllez-Rojo, Lamadrid-Figueroa, Hu, Hernández-

Avila, Bellinger, Schwartz, Perroni, & Wright,

200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선행연구(양순

미․정현숙, 2006)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의 자아

존중감이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문

화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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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아존중감 및 정

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원체

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

녀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

호작용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나 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

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인다는 선행연구결과(박서영 외, 2007; 박주

희, 2001; Huntsinger et al., 1998)와 일치한다. 이

는 일반가정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또한 부모자

녀관계에서 유사한 역동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

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반면,

거부적이며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대인

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심어주어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

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

적 지도와 애정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최형성, 2009)는 연구결과와 관련

지어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은 자녀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한국문

화에서의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지원체

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한국문화에서

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및

부모교육, 부모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

지 및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

적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 증

진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역할이 중요함

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사회

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

니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남편

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

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인

지도와 격려를 하게 되어 자녀는 높은 사회적 능

력을 나타낸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결혼

이민여성의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라고 할 수 있

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

기에 경험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

험함에 따라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

고 이러한 지원체계는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실 외, 2008). 이러한 점

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이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

는 결국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즉 바람직

한 양육태도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자녀는 건강하고 유능한 개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율성을 도모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높은 사회

적 능력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낮

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

(Aunola, Nurmi, Onatsu-Arvilommi, & Pulkkinen,

1999). 즉 어머니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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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Caldji, Diorio, & Meaney, 2000;

Essex, Klein, Cho, & Kalin, 2002).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고 이는 모자녀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결국 자녀

의 사회적 능력을 낮추게 될 수 있다. 반면, 어머

니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

면,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

는 양육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자녀에게 안정감

및 대인관계에서의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데 기

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태도의 매개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

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 능력 증진에 있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

성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남편 및 부모로부터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 증

진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

중감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더불어 자녀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

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가

정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다 보니 표본의 수

가 많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주로 부

모 변인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실제로 유

아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 변인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 변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 기질, 자녀의 정서능력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모

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

구에서는 부모변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

존감, 양육행동만을 포함하였으나 추후 연구에

서는 이외에 어머니의 출신국가, 문화적응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

적 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능

력 신장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에 남편과 시부모의 지지만을 포함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연구에서

는 민간 혹은 정부차원의 지지까지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을 어머니가

지각한 것으로 측정하였는데 가능하다면 교사와

아버지가 측정한 것까지 포함하였다면 더 신뢰

로운 측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능력에 대한 다면

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

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모형에서 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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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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